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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, 중대재해 예방
위한 결의대회 실시

 장병욱 기자 |  승인 2026.05.07 12:29

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영천지사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시공

사와 함께하는 ‘4KS 실천하기 안전 결의대회’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.

이날 행사에는 공사 감독원과 각 지구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재해 달성을 위한 결의를

다졌다. 참석자들은 ‘4KS 실천 결의문’을 낭독하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재확인했으며, 각 현

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‘KSG 안전지킴이’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

를 강화했다.

또한,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간의 ‘청렴이행각서’ 교환식을 병행하여, 안전사고 없는 현장은

물론 부패 없는 투명한 건설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.

[사진=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]



전춘희 영천지사장은 “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현장 안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, 시공사와

긴밀히 협업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청렴하고 안전한 농어촌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

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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